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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

•디모데후서 3:5 

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.           번제는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. 

일부 백성들은 번제를 일종의 ‘면죄부’처럼 여겼을 것입니다. ‘제사드리는 날이면 

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, 다른 날은 마음대로 살자’는 영적 해이와 타협에 빠졌을 

것입니다.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시적인 관계, 곧 얻을 게 있어 만나는 관계

로 변질시켰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계, 신뢰를 바탕으로 

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.

나에게 예배와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?           일주일에 한두 번, 나의 필요와 만

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? 예배에 잘 참석하고, 도덕적으로 바르게 

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?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, 하나님과 

상관없이 제도와 자기 동력으로 운영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. 그들을 움직

이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.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

니다. 종교의식과 윤리로 점철된 신앙생활은 고행으로 끝나기 쉽습니다.

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         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면 본

의 아니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

대하는 것입니다. 내 방식의 사랑과 예배와 헌신을 행하며 스스로 대견해하거나 

스스로 책망하기를 반복합니다.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강요하기도 합니다. 하

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이나 사랑은 없고 행위와 열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(호 

6:4)?

나의 신앙에서 경건의 모양과 

능력이 모두 나타납니까?

❶ 내 삶과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?

❷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?


